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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8올 치뤄내고...

3.8을 맞아 외부에서는 두 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하나는 여연에서 주최한 한국 여성대회였고 또

하나는 양 노총과 여노에서 주최한 전국 여성노동자 대회였다. 우리는 어느 행사가 우리의 문제의식과

맞닿을 수 있을까 곧 우리가 어느 사회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행사에

참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 여연에 대한 반발심에서랄까 (나같은 경우)여노의 행사가 좀 더 마음을

열기 쉬울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때문이랄까 후자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대회사가 양 노총 대표들의 엄한

발언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노조 사수로 결론이 나버린듯한 노래극까지... 이것이 여성의 날 행

사인지 노동자 한마당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물론 노동자들에게는(여성노동자까지 포함해서)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므로 그런 자리 자체가 의미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 행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배신감까지 느꼈던 것은 아직 내가 그들의 마인드에 근접해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

닌지. 어쨌든 그 행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외부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만을 남겨준

것 같다.

똑같이 여성문제를 사고한다고 할지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양상은 여러 가지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대회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여성운동의 다양성을 감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름의 여성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내에서 벌일 수 있는 운동만을 사고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운

동을 사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 기존의 여성운동을 자극하고 나아가 영향력을 발

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원대한 꿈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볼까?

O.T준비에 바빴기 때문인지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의 행사는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 그래

서 결국 충분한 논의는 뒤로한 채 일단 만들어서 붙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었고 선전기획국의

부재로 짜임새있게 일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보지 못해서 효과상의 미홈한 면이 지

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일정의 어긋남도 지적되었다. 시일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장감의 부족으로 일 진행은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고 결국 일 치뤄내기의 인상은 더욱 강해졌던 것 같

다. 또한 자치단체와 일을 같이 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세련되어야 하는가도 뚜렷이 드러났

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일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것이 얼마

나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던가?

이번 3.8을 치뤄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마도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우리의 행사를 치뤄

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외부행사의 참가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알았고 급하게

치뤄내는 행사 또한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가도 느끼지 않았던가? 우리가 38의 중요성을 느끼

고 그 의미를 살려내려고 한다면 좀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3.8을 알리는 것이 급선

무이지만 앞으로 계속 3.8기념행사를 치뤄내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의식의 수위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메이데이처럼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의 달력행사로 전락해서

는 안되겠지만,

그럼 이만 총총...

피소가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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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쓰나... 다채로운 행시였고, 재미도 있었다. 그뿐이디-. 여성의 날 행사가 그저 여성

운동을 하는 다총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각자의 제를 확인하고. 그테들의 성격이 그대로연자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테 있는 것oI라면, 뭐 그리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단체들(그러

나 여성운동 단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이 그저 모여만 있는 시장바닥의 분위

기라고니. 할까.

국면의례와 선동무. 성악가 성악가와 허벅지랜드가 언제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울까만. 그

래 다 좋다 치자. 박성원과 안치환이 어떤 팩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긴 하>지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안될 것도 없지 뭐. 뭔가 알팸이가 있는 행사라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었올

것이다. 그러나 안치환이 남자라는 것 빼면, 그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손닐언지조차 분간어 되

지 않았다. 작년에는 ‘부모성 함꼐쓰기 선언'도 나왔다더니. 올해는 함께 외칠 구호 하나 발견

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날 행사에서 받아 온 저거 저 풍선들 같았디코나 할까? 여러 가지 다

양한 색깔들로 예쁘게 부풀려 있기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행사가 끝나고 바람이 빠지

면 잊혀지고 버려질 운명의 풍선파 그리 다르지 않다는 느낌어었다.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는 ‘연대쇌가 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더군. 허무한 몸대주기로 끝냐

기 않기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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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혁학생획 - 핵성 자쳐판헤 홍훽 .”혼!빨(초안)

보내는 기쁨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즐거움 : 여성관련 자챠단체,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개인

이 기획안은 1차 준비모임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바팅으로 합니다! !
1차 준비 모임 : 1998년 3월 16일

참석자 : 여/성/주/의 총여힉쟁회, the other, 이과대 여학쟁회

0. 돌어"’

이번 총회의 의의는 산빌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괸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디는 테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대에 여성학/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
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운등에 대한 딤론이 효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기.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지 않있는가.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싱황이 열익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
극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콰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
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회될 수 있
지 않을까?

그런톄 이러한 문제의식에 등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
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해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
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찡화자치단체 총회가 되었으
면 한다.

.'. 방확 형뺘 쳅뻥튁였털 7"단쳬 연석확왹@'I 꽤합 평께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뺙 5개튁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친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리.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
학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싱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들이
회의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디는 것이다. ‘모인다,리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
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총회는 자치딘치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2. 빠 훈택모일@'서 논획튁었던 당일 프혼훨그핼

구체적인 진행순서는 아직 미정’

①총여학섕회 및 각 자치단체들의 소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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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여학쟁회 사업기획안 발표 및 예산 문제에 관하여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기획인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
다. 또한 총여학생회 예산 및 3월 졀산을 보고하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지뭔할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③여성학 세미나 - 내용 대지는 방법에 대하여 -7I'ir!麾빼땍 픽β, ‘/:"빼;, '"'''빠'
▶여성학 이론은 단지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보고 어떻게 자신의 삶과
디른 여성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을 모색하는 톄에 기반이뙨다. 그러한 만큼
어느 모임이든 시작 당시에는 세미나 커리 문제나 진행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
'민들을 함께 공유해보고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논의해본다.

되도록 저학번 친구들의 속직한 이야기를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듯.
④각 모임의 물리적 상황예정적, 공간적) 또는 위상

▶현재 자치단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단대 학생회와의 관계 문제도 많이 발생한
다. 위상의 불분명함 내지는 위상 정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총여힉생회가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

7틀땅;;쩨, '兮⑤지속적인 연석회의 필요성
▶방학동안진행했던(?)연석회의의애초의의미들을다시한번상기해보고지속적인연석회의
의필요성여부를논의해본다.만약그필요성이공유된다면어떠한방식으로진행시킬수있는지
에대해이야기해보는시간을만들기.

(③④⑤번은자치단체위주로논의가되면좋을것같으며,지치단체에서빌체를긴략하게하는
것이어떠할까?)

⑥뒷풀이"

▶각모임패표들뿐만아니라성원들끼리도친해질수있는서로에대해조금이라고관심올갖케
할수있는게일(박수게임(가칭))과힘꺼술자리를민들어보자!!

-배2‘”.의뿐빠턱센.
3.펠첨

매주수요일(?)1마다준비모임을갖옵시다!!

총회는4월4일(토)늦은3시경(획정)0-뜻솅입,훈벌옮뺘'!!
장소는푸른샘(확정치

万f翕누행사전주동안선전을합시다

ⓖ @먈빼빼!
!깎 麵으빼., 다""',



학내 성폭력자치규약제정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자칙급솔:쳬훙위열혁빠칭;겨확서초뽈

발샨 장닭

수신: 열나게 일히는 여/성/주/의 흇"대 총여학생회 여러분
攀 鬱 셸 ☎ 흡 훑 耭

로. 폭혁 쫓 뛰폴

지난 몇 년 동안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표면으토 드러나면서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학

내 여성운동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다. 그 이후 여성연대회의 table마련으로 성폭력 자치규약의

가안이 마련된 점과 제정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선전이 되었다는 점은 지난 한 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민대의 경우에는 학교당국과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중운위

에서 자치규약 제정문제가 토의되고 있으며, 연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몇몇 대학에서도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단위에서도 새로이 연대회에 결합하는 상황을

살펴볼 때, 올 한해 학내 여성운동의 큰 쟁점으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에 대한 논의가 위치

할 것이라는 예상은 쉽사리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자치규약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성폭력 자치규약 가안검토와 제정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테, 성폭력 자치규약 가안은 연대회의 내에서 검토를 통해 보안해 나가고 있는 상황어

므로 연대의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위원회는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자치규약에 대한 선

전과 여론화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자치규약의 보안작업이 끝나게 된다면 연대의 실정

에 맞게 변형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정운동은 2~3년정도의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성폭력 자치규약위원회는 총여학생회와는

독립적인 위상으로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Z. 활틀 패죠

樓먹내석 왈농

총여와 연대회의와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활동을 풍부화

해 나간다.

憊대외적 활동

①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과 자치규약에 대한 선전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진행

②자치규약으로서 성폭력 학칙에 대한 선전과 토론회 개최

③성폭력 전반에 대해 여성권 확보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으로 개입(실제 사건에 관련한 연대활

동, 여성주의 성교육 활동,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활동)



펼- 훈퉤퓔 출틀 윷훈확뾰학.기贖

緡  代1▶자치단체및개인에체자치규약체정위원회초동주체모엄

:;:헒;:떫 헒! 턺:;핥 :헒 빪 ;1 제 안
흙초동모업 진행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및 자치규약의 대용을 공유
: 쇄 떫 훑

診 설 문조사

:썲듭중간고사 이후토 대동체에서 성폭력을 촁점으로 행사마련
i 떫 떫 떫 鬱 ; I

; : 홅 촐 : ;짧싫:!늡대동체: 자치규약제정위원회발족 및 행사(총여와 함께)

: ; ; 떫 떫 떫 떫 떫 : 썲 떫 ;▶지속적인 선전

'll!‘!il:;i;;;llli!l;l;;:l!헒쭙휴핥헒빼 투례련

㉿서뭏폐 위유庾l,77냐료

( .록:傭훽 → 쎄~, ‘i!, 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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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한총련 건설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97년은 질문을 던진 한해였습니다

재작년 연세에서 치루어진 법청학련 통일대축전이 김영삼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와 탄압에 부딪쳐 학생운동 사상 최대
의 구속자를 내고 끝난 후에, 학생운동은 유래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여71저기서 다양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
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총련은 !면세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기윳!활W걸고 ‘쾌지금은 탄압에 맞서 싸뭐야
할 때이다찍며 어떠한 비판과 민주적인 의견수렴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범식 도중에 발생한 아석씨 치사사건은 학생운동 전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올 입혔습니다넓 공권력의 부딩한
한압◇l 정당성을 얻게되어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우들을 마구찹이로 찹아가두더니 마침내 한총련온 존
폐의 위71에 서게 되었습니디;

o!러한 상황의 97년은 철문을 던쳐야 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과연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펴, 현재의 위
7!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카?

작년 김영삼정권이 했던 것처럴, 외부의 강제적인 힘으로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전적오로 부당한 일입니
냐 학생운둥과 학생희의 혁신은 운동의 주체률과 대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디; 피나 한총련은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운둥세력둘의 비판도 학우둘의 요
구도 받아풀아지 않았습니다렀 무파 정년학생축젠에 대표를 파견하고, 8뭘엔 또다시 통일대축전울 강행했습니다.

빠 총학생회는 자난 선거째부터 이러한 한총련의 비민주성과 낙후한 퉤방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디훈
최고 2만 연세인앞:에서 한총련과 절연할 것을 약속하고 재토운 학생운동과 학생회연합체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습니
닥 그것이 질문의 시기 97년을 들아보며, 대답의 세기가 되어야할 98년을 앞둔 저희돌의 대답인 r학생회운둥의 제3혁명제
었습니 다%

대답의 시기 98년, 그러나;..

지난 겨울빙학빼부터 제한적이나마 학생운동과 한총련운통의 혁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향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총련
의 낙후한 사상적 째반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는 바뀌어선 안되며, 보다 대중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
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댜’, 등둥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정맡 많은 대중들이
그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h 이는 그동안의 토론들이 겨울방학동안 벌어진 때문이71도 하지만; 아직은 학생운동
이 정맡 대중속에서 자신의 길울 찾아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총련와 주류세력은 작년과 똑같이 이러한 비판과 혁신의 목소리룰 전혀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총련
조직질서의 민주적 개혁이나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모색하71 보다는 ‘‘신념의 강자가 되어 반미투생으로 달려나갈"것울 또
다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편:1. 반복되는 비민주성과 폐쇄성

얼마전엔 않은 논란 끝에 영남대학교의 손준혁 총학생회장이 한총련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디% 한총련을 혁신하기
위해 임시의장을 결의했다는 다른 총학생회장의 의지가 한총련 중앙집행부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임시의장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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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 중앙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돌의 진위여부는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때중적으로 알려진 바 없이 어딘71로부터 결정되었다는 임

시의장을 쉽게 발아들일 수 없는 것은사실입니디% 임시의징을 내정하였다는꿸뾰츠은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았
단 발이며, 이무리 임시라고는 하지만 총학생회 연합의 대표자룰 디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려 들지 않는 자세는 무엇입니

깨 더구나 지!금처럼 한총련의 권위가 떨어져있는 때라면, 권위적으로 임시의장과 중앙집행국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을 주

장하기 보다는 아래에서부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건설한다는 마음올 가지고 다

' 수의 대학인들에게 인정받71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기에 현재 선출된 한총련 임시의장은 무효입니마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이름이 한총련이 되었건 다른 이름이 되었건 학생회연합체의 미래로서 자리매김될 수 없71 때문입니
다

비판2. ‘‘이땅이 미제의 식민지 동토대로 남이.있는 이상“.”

한총련 임시뢰장 선출울 들러싼 논란이 일고었던 때에 발맞추어 한총련 중앙정책위에서는 지역,:지구별 토론을 위한 한총

련 총노선 초안을 내었습니디% 그리고 이 문서눈 토론용 초안이어서 비록 완결적으로 쫘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총련이 9r7

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98년의 운동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롤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올 해 한총련의 핵심방향을 r반미투쟁의 전면화쌘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경제침탈의 본칠을 직시하

고 미국의 경체침탈을 분쇄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요원하고 민중돌의 고통만 71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

다빼',고 하는 문구는 현재의 한국사회롤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시대인식속에서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히 지적되어

왔듯이 식민지리는 시대안식은 썲된 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희률 올바토 해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협소한 투쟁방향으로
한국학생운둥의 나아갈 방향울 왜곡하고 있습니다

6기 한총련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학생회는 671 한총련 건설을 중단할 것을 주장합니댜 지난해 한총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대충적으

로 평가하지도 않고 디수의 학우들에게 열려지지 않는 한총련의 건설은 전척으로 부딩합훽디% 한총련의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학쟁운동과 학생회연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티;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중척오

로 수혐하고 결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틀퍼고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도 협소한 한총련의 운둥방향을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해팅올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cl 되어야 합니다‘

6기 한총련 암삡장 선출을 무효화하고, 패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 각 지역총련의 건설을 충단해야 합니다 그리

고 다시 한 번 한국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울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한총련이 그러한 공존의 모색없

이 한총련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 해서는 안됩니댜

현재 총학생회는 이러한 취지하에 한총련 건설에 반태히는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장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제안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에도 참여하여 의견울개진하고자 하고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가장 중요합'.=-一-디
있숩니디:

- ~ ~ ~

대한 대중대 중 적 평가계획을 ‘‘임시체계’,가 아닌 연석회의 형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뾰의 모범찰쵤율-편팔_뿔5뺀>

논쟁과 쟁점 형성울 위한 문서입니다h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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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똥련의빼습팍률위판

비딘주적, 패퀀적 총런질서 전설는§의는

대층돌㉧!i 의⑥뼈 ◎I투어져◎r 핀댜 ‘‘

조직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조직의 회석화카 진행되어기는 징후에는 몇가지가 있댜 세습화를 꾀한다
던가 독단을 넘어서 무형과 유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비로 그것이다
한총련 6기건설의 재고를 요류z하는 목소리에도‘ 중집인선의 퇴행성을 지적하는 복소리에도, 학우대중들

의 한총련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에도 한총련은 꿋꿋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조직을 피국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째 질주하는 지금의 한총련은 흡사 ‘브레이크 없는 경주치J를 연싱케 한
다

현재 지역총련 및 한총련구성은 지금까지의 싱황이라고 한디면 3.4캐 지역과 한총련의장을 놓고 외장
경선이 있을 듯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6기 한총련건설'을 주징하는 세력에 의한 총련구성이 이루어결
것으로 예상된다

1. 한총련은 현재 어디로 가는가?

한총련과 연북적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은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전체운동내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디뒵 그러한 비판은 96년 연세대 사태, 97년 한총련 출범식에 이후 한총련에쏟아진 이테올로기적공
세속에서 더욱 증폭되었지민; 한총련은 이미 그러한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디: 오히려 6기
한총련과 지역총련의장선출과정에서는 더욱 비민주성과 연북성을 드러내면서 변화를 수용해낼 수 없는
조직으로 화석화되어가고 있음을 일고 있다

한총련 주류는 닉후한 사상을 이념적 무키로써 또한 '0년전과 히등 달라지지 않는 전략으로써 그리고,
국기주의적 대리통치와 조직내 민주주의가 시리진 일피암적 조직형태로써 현실을 재단히려는 오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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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반복히고 있다

. 그러한인식에 기반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다양한 모순들로부터 발생하는.운동들을억압하는 효
과를 낳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제 한총련이리는 대표성을 통해 힉쟁회를 진두지휘하고 연북적 통일운동을
지향하기위한 조직의 세습화까지 꾀히고 있는 개탄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들의 반성없는 모슘 대중이 처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습은 힉쟁운동의 선도성과 회
생운동의 역시리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치징된 채 앞으로만 니어카고 있는 보레이크 없는 경주치를
연상케한다                                              /

2. 연합체 운동의근본적인 성찰이 팔요하다.

.  현시기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쟁회연합체운동은 이제 그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히다 긱급단위의 학생
희를 단지 전투적인 골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속에서 대중들은 소위 변혁운동이리는 것의 수동적언 골간이
자 전투원이기를 강요당하고 있댜 하지만 이제 그니마 각급학생회의 위기는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직접
적이고 물리적안 탄입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학생운동은 이제 학생운동의 근본적인 부분으로:부터 성찰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간부들의 혁신을 운
운하며 운동의 부활을 기다릴 것이며, 언제까지나 대동단켤만을 외치면서 조직의 민주주의를 사장시킬
것인기? 현시기 대중들의 무관심이리고 하는 운동과 대중과의 결합력의 위기에 대해서 무관심한채로 청
년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열정만을 강요할 것인가?

한총련운등의 근본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싱황에서 운동은 그 설자리를 잃기마련이며, 필연
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디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3.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속화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남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기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포함한
시회 어느곳 하니도 무한경쟁의 노리에서 지유롭지 못하고 있다

국카의 경쟁력을 위해서 발전이리는 이데올로기속에서 인민대중의 저항은 무력화되어 기속화된 경쟁의
장에서 노예로써의 삶을 강요탕하고 있다 즉 사회 어느곳 한곳도 자본과 국키키구의 억압과 칙취로부터
지유로운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학생운동의 변화는 비로 변화한 남한켜본주의의 현재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대중이데올로기 지형에 대
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했을 때, 지금 한총련을 포함한 학생운동 전반의 싱횡은 어떠
헌카?  

4. 학생운동의 재구성의 방향은 어디로

지금 총련의장선출피정에서 드러난 모습에서 보이듯 학생운동이 처한 대중적인 토양꽈 학쟁운동이 나
이카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뒤로한채 단지 권력장악이리는 패권적인 모습만을 보어면
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길로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쟁회연합체운동이라는..조위 큰 운동이리는 관념족에서 현실괴는 피리된채로 니이키고 있는 한총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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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생회연힙처운동의 전국조직으로써 한총련운동은 새로운 연대의 실내용들올 만들어 니키는 작업
으로부터 새로이 시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을 학쟁회나 학생회간연합조직으로 소급함으로써 독점
화 관료회됨으로 과거의 영광만을 되뇌이거나 모든 운동에 적실히케 필요한 대중과의 융합을 관념적으
로만 해소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 핥 빪 빪 핥 : 핥 뿔 훈
(

한총련운동의 근본적인
~☞~~녹츠률학☞

만이 아닌 대중괴의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의 모순지점에 대한 척목◎I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
생회를 중심으로한 운동이 모든 운동의 전부가 될 수 없기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근본으로부터 새로이 시직할 수밌는 희쟁운동의 재구성이단지 한총련혁신이라는 문구기. 아니라 그 근

지금의 학생운동에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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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른삡혁신과 진로 모색은

선언적인 백만의 참여가 아닌

바로 백만의 손과 입으로

이루어져야함니다.

1. 지금까지의 상황

지금까지 알려진 비에 의히면 수도권지역과 경인지역에서 한총련 혁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연석회
의(대표지회의)’가 구성되었다고하며 ◎!회의에 서울지역에서는 .10여개학교가 참여하고 있으펴, 경기납부
는 5~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댜 이의는 상반되게 영남대총학생회장이 한총련의장을 결의한 상황
이고, 각지역별로 '6기한총련건설'에 동의하는 임시지역의장이 구성되었다고 한디% 97년 학쟁운동은 전대협
-한총련의 역사상 아니남한 운동의 역시상 초유의 대중조직에 대한 oI적단체규정과 긱급학교 한총련대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수배 및 탈퇴강요리는 사건을 접하였다 하지만 정권의 가공할 탄압앞에서
정권의 탄압과 학쟁운동진영의 공동의 대응조차 진행하지 못한채 속수두택으로 딩해야만 했다 이런 상
황에서 치루어진 긱급단위 학생회선거결파는 학우대중들의 한총련에 대한 회의와 빈캅을 그대로 드러대
준 시건이었다 97년 한총련출범식사태이후 학생운동진영의 분할은 가속화되었으며, 무수한 한총련혁신의
주징들이 쏟아져니왔디: 하지만; 한총련중잉칸부인선괴정에서 그리고 총련별임시의장직 구성에서 보여진
일련의 사건들은한총련의 혁신이 학생운동대에서 전혀공론회되지 못하고 학생운통제력내의 패권다퉁과
추악한 권력의 재생산을 둘러싼 세력싸움으로 치닫고 있음을 목도히케 되었다

2. 한총련의 권력징악면을 위한 추악한 권력다툼을 반대한댜

시실 한총련내의 갈등은 패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과 봉쇄된 시상투쟁에서 비롯된 여타세력과의
길등을 ‘대동단철을 외치면서 투쟁과 주체의 의지만을 깅변해왔던 한총련대의 폐쇄적인 분위기속에서 폭
발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것이리고 해도 과언이 이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간부인선피정과 지
역총련의징켤의괴정에서 보여진 것은 한총련이 지난시기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터이상 전국학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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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표조직 또한 백만학도의 조직이기를 포기한 회석화된 조직으로 전락히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공
고히케하는☞컷이었디% 지금까지와한총련이란촐조직내에서 민주적인토론아이루어지고 있었던가? 단지 소
수리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치적견해는 묵살당하였으며, 심저어 조직의 통일성을 저해히는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하였다

하지만;지금 힉쟁운동의 모습은 이모든 것을 방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히는 생각이 들첨도로 심각한
내부적 혼란과 분열 패권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김정적인 반목결시로 가득차 있다 힉쟁운동의 기반◇] 휘
청할 정도의 가공할 탄입을 겪고 난 뒤의 학생운동의 모습◇I리코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패권과 배제의
싱황으로 학쟁운동은 치닫고 있을뿐 아니라 더더욱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한다% 정
리헤고 입법화가 이루어졌다고해서 시회적 회합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 아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 철거
촌에서는 버젓히 ‘화힙콰 고통분담이리는 수식어를 무색케할 만큼 착취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
운동에 대한 탄입조차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운동의 분열은 필경 학생운동에 태한 긱캐격파로 이어져 결
국은 학생운동의 존폐의 위기까지 불러울 것이다 더군세다나 학우때중들로부터 ‘운등권조직, 나와는 상콴없
는 조작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총련이 힉우대중들의 힘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임을 결코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디; 학생운동의 분열, 한총련에 대한 빈김; 정권의 항시적인 탄압이리는 위기의 3중주
에 맞춰들치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겸허히고 진지한 성찰을 기키야 할 것이디%

3. 학쟁회운동의 연대의 근거와 태용을 새롭게 민들어야 할 것입니댜

우리는 늘쌍 위기를 말해왔디% 언제나 위기의 극복을 운운하며 자산들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혈기넘치
는 일을 하기도 했다 히지만 위기란 언제나 우리가 지나고난 뒤에리야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
타나기에 그것이 진정위기였움을 제대로 파악히기란 불키능하다 지금까지의 힉쟁운동의 역시카 그러하듯
이 학생운동의 역시는 항상적인 위기와 희망의 갈등의 역사였고 그러한 갈등들이 지금의 학생운동을 있게
한 원동력 그 지체였다 98년 우리는 한총련의 위기를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운운한디% 한총련의 진로에 대



•

한 우리의 결정은 힉쟁운동의 시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디% 위에서 언급히였듯이 학생운동은 현재 위기

의 3중주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것이디% 이보다 더 분명한 위기의 징후는 없을 것어디: 지금

의 위기를 어떻게 티캐해니키느냐는 앞으로 학생운동의 미래가 걸린, 아니 미래와 관한 아니 학생운동의

과거를 한'l.'도 계속 이어니카른 문제이디<l러한 때어' 괴커의 역시에 매몰되어 학쟁운동의 위기를 티캐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지신김콰 과거의 향수에 매몰되는 태도나 한 세력을 배제한 싱횡에서 우리만이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는 노인의 소일거리에 디틈아니며 결단코 위기를 티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연숯릍륄료핼 :흘.뺘젊활 훑훨줄훑,륙빼훑핥숲홀 시련과 남한 민중들
에게 비명을 강요하는 생존권압살기라는 상황이 초래한 민중들의 침묵의 강요리는 상황속에서, 학쟁운동의

살길을 모색하는 것과 학생운동의 과거에 대한 냉엄한 성찰에 기빈해서 미래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을 고민하는 것일 것이디: 함에도 이러한 것을 간과히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단흐

히케 비판하고 벼려내야할 것이다

한총련외 혁신을 바라는 저"력은 다음과 갈은 부분을 렇확히 해야할 것업니디§

하나; 현시기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건설논의는 학우대중들의 동의 및 교김속에서 ◎I루어져야하며, 민주

적인 절차를 무시하코 출범식사태 및 학생회선거결과를 냉엄하게 반추허켜 못한채 진행되고 있는 은필한

한총련건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 전체 학생운동의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 지

운 동

분 평

논 의

셋 한총련의 혁신논의를 위한 대표지회의는 대중들의 한총련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직시히고 학생회연 .

대의 근거와 변화된 지형에 맞는 학생회운동의 연대의 내용을 모색해니카야 할 것이다 현하의 연석회의라

고 명명된 각 지역 회의는 이상을 분명히해니카야 할 것이다

4 연세메서 논의되어야 할 것.

(1) 6기 한총련의 진로모색

세력다툼으로 치닫으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가 시장된 6기 한총련 구성에 대해 보다 책임성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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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까지의 6기 한총련에 대한 논의공캐

지금까지 통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각급 회의에서 진행된 한총련에 대한 논의를 연세인에게 알

려니카야 할 것입니디% 이는 현재 한총련에 대한 논의를 대중적으로 알려니카야 히키 때문입니다 또한 한

총련에 대하여 대중운동공간이면 어디에서나 자유롭케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 학생운동의 혁신의내용에 대한 입징을 논의해 니키야 합니다

학생운동의 혁신의 내용이 한총련의 시수인지 아니면 한총련의 새로운 권력을 세워냄을 의미히는 것언

지, 아니면 학생회 연대의 새로운 내용꽈 대중운동연대질서까지 고민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또한 정치관까지 힘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재 학우대중들로부터의 외면과 무관심때학이 무한경쟁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중의 권리 응호를 위한 실천들을 벌여니카야 합니다

학생운동의 혁신은 민중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과 별개의 문체는 아닐 것입니다 현 M를정세에 맞서

각 대중운동공간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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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6기 한총련 건설논의중단과 대중적인 한총련의 진로모색을 촉히히는

연서운동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젊뫈쑥쇠●

E  o궁호◇&던%따섟 餌플.숙S☎ .

현시기 학생운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세습화의 경힝까지 보이고 있는 한총련 6기 건설논의가 대중들

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키에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총련건설과 한총련건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괴정은 단지 이름날리기식의 총련의징직을 둘러싼 권력장악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시기에 적실히 필요한 것은 대중의 이름으로 한총련의 봉쇄된 논의구조 화석화된 민주주

의를 비핀하고 대중들로부터 시직하는 학생운동 변화의 싱에 대한 토론구조를 만들어 니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서사업을 제안합니다

‘한총련 6기 건설,논의 중단과 대중적인 한총련의 진로모색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연서사업을 시작해

니갔으면 합디댜

2. 사업의 의의

(1) 패권적/비면주적 한총련 6기 건설논의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 한총련의 혁신을 단지 한총련 권력다름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대중적인 논쟁의 촉발과 논의로부

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⑧ 학생운동내의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해니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댜

(4) 기간 학생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후 학생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논쟁을 만들어니카는 쳬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마치며

학쟁운동을 하는 누구도 기간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 한

총련에 가해졌던 무수한 비판은 이제 대중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진경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혁신은 학쟁운동내의 치열한 논쟁과 시싱투쟁, 그리고 국카적인 대리통치의 발상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라

야 기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총련과 학쟁운동의 혁신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학생회 중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생회 연대운동과 대중운동연대

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키 위한 현재의 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내는 것일

것입니댜 동지 여러분과 힘께 힘있게 연대투쟁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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졉 6 기 판킁편 편벌빈톈빡 몌츙컥인 판령껸으/ 친로틈쎌빪을 측류펍떼몬r

97년 한국학생운동은 남한 운동의 역사상 초유의 대중조직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각급 학교 헌총련대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γ수배 및 탈퇴강요리는 '시컨을 접하였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이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히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시기 학생운동진영은 속수무책으로 당

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단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한총련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와 반캄이 드러난 것이었

으며 이는 학생회 선거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시기 힌총련 중앙 간부인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련별 임시의장직 구성에서 보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힌총련 혁신이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세력다툼과 권력의 재생산을 둘러싼 세력싸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습니댜 한총련이 건설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연석회의( 각 힉교 총학생회장 회

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앞의 사실에서 지유로울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디:

현시기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분열, 힌총련에 대한 반김; 정권의 항시적인 탄압이리는 위기의 3중주가 확대

되고 있습니댜 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겸허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디: 이

는 현재 남한 민중들의 생존권입살이리는 상횡을 초래히코 있는 가운데, 학생운동의 길을 모색히는것과 학

생운동의 과거에 대한 냉엄한 성찰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힌총련의 화석회된 민쿠투의를 넘어서고, 대중들로부터 시작하는 학생운동 변화의 싱에 대한 토론과

학쟁운동의 혁신을 만들어 나키키 위하여 디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슝뺘 편시째 절맹도;로 있는 판쭁륀팬설 논의는 픽우디!충들의 동의 및 료빕속얜서 예투ⓖ1져㉧r예며, 핀주

적인 절지톨 두시페고 칠맹튁고 있는 쇱괠판 핀쭁랍떨설논의는 측퍅 중탈되어 젠떪 획생윤통의 논익로

◎ioi져야 할 켯◎뺘

올 지돌 피,푄혁/비린주적 판좋럴 6때 컨설을 밴됩,판냐

셋, 판종룁왹 역신쓸 단지 핀쫑룁 푄력투쟁으로 매소미는 큇㉧l ㉧l닌 대중적인 들형의 촉발락 논의로두터

시작이jor 판데

볏, 지금 막 지역퓔로 열석픽의 영티!로 판총럴 컨설㉧' 빈r"서 콱 픽그 폐!홅혐체들㉧i 모㉧I고 있댜 미지

만 ㉧! 피의지큘" 년지 지역총련의징신페나 판층뢸의정뺍페◎, 때판 논의로 판정되㉧' 뻬력디룹의 모슬오

룩 니◎빼서는 인될 큇이택 따리서 픽의의 위싱괴 목적을 분명미 미펼서 홍삐적㉧;튤쩌 Gi구g 핀종F롄혠윷훨

얜 잘안 심도깊율 논익률 철영머는 톄이블◎l 되◎1㉧r 발 큇ol댜

El섯, 판종련왹 퍽산논왹튤: 위판 빼푀외의는 디!풍들의 핀종훤㉧i! M툉뺘 냉소와 불신읊 직시빔박 더블어

퇸팍뒬 지영◎il 및늘 픽섕옳동의 벤로쑨 옌:lj의 니!용쓸 모셕맹냐때야 알 큇㉧l디b

역섯, 우리는 판쭁룁과 콸털안 논익혈 택중듭㉧" 콩T" 나매혼펴!중들곽 핌뼈 ㉧l구뎐 현꿇 모색매고지

노력팔 컷㉧!냐

소속 단 체 (지 위 )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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